
볼 수 없도록 해양국토 수호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해군장병 여러분의 무운을 기원합니다.

서해교전전몰장병3주기추모메시지 265

서해교전 3주년을 맞아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해군용

사들을 기리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위로의

말 을 드립니다.

그날 용사들이 보여 준 투철한 군인정신은 모든 장병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

다. 호국의 일념으로 최후의 순간까지 물러서지 않았던 용사 여러분을 우리 국민

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숭고한 희생을 기념하고 명예로 지켜 드리는 일

에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서해바다에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야말로 먼저 가신 용사들의

뜻을 받드는 일일 것입니다. 정부는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된 장성급 군사회

담과 수산협력실무협의회를 통해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 최선

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주국방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

입니다.

해군장병 여러분은 무적해군의 전통을 이어받아 어느 누구도 우리 바다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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